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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보보도도도자자자료료료 2022. 2. 5(토)
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

의료체계 구축, 그린에너지산업 선도!

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, 이재명은 합니다!

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, “의료체계 구축, 그린에너지산업 선도! 

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”을 만들기 위한 6대 공약 발표.

❍ 이 후보는 2월 5일 “의료체계 구축, 그린에너지산업 선도! 사람이 행복한 도

시 울산”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공약

을 이행할 것을 울산시민과 국민 앞에 약속헸다.

❍ 이날 이재명 후보가 “울산의 변화와 도약을 다시 한번 준비하겠다”는 굳은 

각오를 다지며 발표한 울산 6대 핵심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❍ 첫째,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.

이 후보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울산대 의대 운용을 정상화하

겠다고 강조하였다. 특히, 울산대학교 의대는 학생들이 울산에서 의사로 성장

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대 정원도 확대하여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

울산 6대 공약

①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료체계를 구축 ②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산을 세

계문화유산 도시로 발전 ③ 산업을 과감히 혁신해 울산의 미래를 준비 ④ 그린에너지 산

업을 선도하는 울산(△ ‘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’을 적극 추진 △ ‘부유식 해상풍력 

제조·연구단지’를 조성) ⑤ 소외된 한센인 마을의 환경 개선 ⑥ 부울경 메가시티’를 통해 

국토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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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혔다.

❍ 둘째,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산을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

는 공약이다.

이 후보는 국가 차원에서 반구대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

적으로 추진해 울산을 부울경 관광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

조하였다. 이를 위해 ▲암각화 세계유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, ▲대곡천 에코

지오밸리공원과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.

❍ 셋째,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산업을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공약이다. 

이 후보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탄소

중립기술 실증화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. 

또한 ▲공정설계기술원 설립과 ▲재활로봇 R&D 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, 

울산 제조업의 숙련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▲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을 추진

하겠다고 약속했다. 

❍ 넷째,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

공약이다.

이 후보는 이 공약을 이해하기 위해 ▲수소 모빌리티 부품기술 지원센터 설

립을 포함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, ▲부유식 해상

풍력 제조․연구단지를 조성해, 기후위기시대에 울산이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

도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. 

❍ 다섯째, 소외된 한센인 마을의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. 

이 후보는 산업화과정에서 외면되고 방치되어온 한센인 성혜마을의 열악한 

환경은 국가가 나서 해결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, ▲장현첨단산업단지와 

연계한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고, ▲평균연령 80세인 한센인의 안정

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양로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. 

❍ 여섯째, ‘부울경 메가시티’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이다.

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울산과 부산․경남을 

잇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하며, ▲울산~양산~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

순환 광역철도 사업 신속 추진하며, ▲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

진을 적극 지원하고, ▲울산에 수소트램 건설을 지원하여 수소 대중교통의 선

도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. 또한, 부울경을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

춘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해 수소경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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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후보는 울산 6대 핵심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면서, “국가적 전환기에 과

감한 결단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울산은 다시 한번의 변화와 도약을 

준비해야 한다”며 “산업도시 울산에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으로 탈바꿈 

시키겠다”고 약속했다. 끝.


